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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
확대개편(정밀조사→ 건설사고조사위원회)

- 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 완료 예정, 위원장에 홍건호 교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

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(인명피해 없음)와 

관련하여 5월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,

 ㅇ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｢건설기술 

진흥법｣ 제68조에 따른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”로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다.

□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‧업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

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

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
 ㅇ 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, 

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, 건축구조 5명, 

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하였다. 

 ㅇ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·시공 적정성 검토 

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는 “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

공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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